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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포부를 품은 장보고와 정년이 당나라로 가는 장삿배를 타고 가는 당시의 광경이 그림처럼 섬세하게 그려진다. 

언제 당구들에게 당할지모르는 위험한 항해를 통해 중국의 문물이 가장 발달했던 당나라와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당시 신라인이 존경스럽다. 그 중심에 장보고 그리고 강진 청자 소설은 점점 흥미를 더해 간다. 

연재 소설을 읽는 기쁨 오늘 하루도 즐겁다. 고맙습니다 정 작가 님!

문봉균  작성일20 23-0 3-30  19 :47:38

장보고의 남다른 애민정신 

당시 신라 조정은 왕권 다툼이 극심하였던 모양이다. 

형제간이나 숙질간에도 서로 죽이고 죽는 참상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한다. 

큰 장삿배 선장인 김 촌장의 원래 이름인 김시봉도 왕의 이복 동생으로 왕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화를 당할지 몰라 서라벌을 떠났다는 것이다. 

왕족 뿐만 아니라 먹고살기 힘든 신라 사람들이나 노비들이 당나라에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 중에서 김시봉처럼 신라와 당나라를 오가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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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삿배는 언제 당구들에게 당할지 몰라 궁사들을 따로 두기는 했으나 안심 할 수는 없었으리라. 

그랬기에 장보고와 정년의 활 솜씨에 감탄한 궁사들은 자연스럽게 장보고를 상관으로 모셨는데,  

장보고가 가리포를 떠나면서 화살 한 대로 돌고래를 맞춰 잡는 것을 본 이후 부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장보고는 궁사들과 뱃사람들에게 활 솜씨를 보이려고 고래를 잡은 것은 아니었다. 

가리포를 떠나면서 가리포 사람들에게 고래 고기를 선물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장보고의 애민정신이 어떠하였는지 잘 알게 해준 것은 물론 영웅의 면모가 엿보이는 장면이다.

이창열  작성일20 23-0 3-30  17:28:57

장보고와 정년이 당나라로 가는 장삿배에 몸을 실었다. 

험난한 바닷길을 오로지 사람의 능력으로만 헤쳐나가야 하기에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 

해사,  타공,  요수,  정수,  방인,  선공은 사람들이 자연의 변화 상황에 맞추어 순항을 도모하고 

이들의 조화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궁사,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복인 등 

마치 환상적인 음률을 창조하는 교향악단 단원의 和⽽不同 화합체와 다를 바 없다. 

장삿배에 새롭게 몸을 실은 장보고와 정년이 의도하는 생각은 달랐지만 

돌고래와 갈매기를 화살로 명중하며 ⼸⼠의 역량을 신고하니 든든하다. 

촌장 김시방이 당나라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밝히며 당시 신라 사회의 권력 암투를 짐작하게 한다. 

장삿뱃길의 여정과 당구들에 대한 來襲을 대비하게 하는 정보와 경유지 설명으로 장삿배가 주의해야 할 사항과 

당시 신라와 당나라 간에 해상을 통한 교역상황을 어림 짐작하게 한다. 

신라인들의 집단 거류지 신라방,  신라촌과 관리가 있는 신라소,  

정신적 의지처로서 승려가 머무는 신라원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교역이 활발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강진에서 구운 귀중한 토기가 장삿배에 실려 당나라로 향하고 그 빛을 발해가고 있다. 

다음이 더욱 기다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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